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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미래 100년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최상의 교통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신호등 없는 선진 교통환경 개선 사업

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신호등 없는 도시 왜 만들게 됐나

신호등 없는 도시는 ‘공유공간’ 철학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교통

공학자 한시 몬더만이 창안한 도시 디자인과 교통 설계의 신개념

이다.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네덜란드 북부 3개 주의 교통안전 책임자

였던 몬더만은 교통신호와 표시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

각하고 공유공간의 핵심은 분리가 아닌 통합, 규제를 벗어난 자율

이라고 정의했다.

네덜란드 북부에서 시작된 공유공간 개념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어 점차 아시아 국가들

까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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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하동군

하동군은 지리적으로 동서 및 남해안권 중심에 있어 경상도와 전

남·북을 잇는 국도 2호, 19호, 59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또 지리산국립공원과 섬진강,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천혜

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8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다. 그러나 

주요 통과지인 하동읍 교차로 대부분이 점멸등과 신호체계를 갖춰 

통과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됐다.

이에 하동군은 2016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새로운 도시 경쟁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호등 철거와 회전교차

로 설치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통환경·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

했다.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나

2016년부터 시작된 회전교차로는 읍내·섬진교·송림·군청 등 국도 

2호와 19호, 59호선이 교차하는 하동읍권 4개 지점에 먼저 조성돼 

신호체계가 모두 사라졌다.

이후 우측통행 우선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차로 

통과시간과 사고율이 대폭 줄어들고,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카페와 

상점들이 늘어 만남의 장소로 활성화됐다.

하동군은 지난해 하동읍 외곽에 위치한 신 하동역사와 시가지에 

위치한 옛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 중앙·화산·비파 등 3개 회전교

차로를 추가 설치했다. 이는 도심과 외곽을 하나로 잇는 자연스러

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연말까지 금남, 횡천, 진교, 옥종면 등 4개 면에 5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남해고속도로 하동IC에서 하동읍내로 진입하

는 방문객이 신호체계에 따른 불편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 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신호등 없는 도시 효과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교차로 통과시간이 평균 45.6초

에서 7.8초로 크게 단축됐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준은 ‘C·D’ 등급에

서 ‘A’ 등급으로 개선됐다.

경제적 효율 또한 매우 증가했다. 군은 현재까지 10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총 52억4천만원을 투입했다.

이들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 운행 비용 연간 39억7천만원(21%), 통

행 시간 비용 97억8천900만원(82.3%), 교통사고 비용 6천900만원

(3.6%), 환경오염 비용 1억400만원(26.3%)이 각각 절감돼 전체적으

로 138억7천만원의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높은 녹시율이 확보되는 등 도

심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간 가치 증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상기 군수는 “신호등 없는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하동군은 교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통합적인 도시발전 

관점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알프스하동 100

년 경제 창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